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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동사건 수사가
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 

1. 관련 기사
□ 9.3.(목) 중앙일보, 검찰 지휘 사라지는데...특사경 사건은 60% 급증했다
ㅇ ‘노동감독관’의 형사사건 입건 수는 2022년 1만 4057건에서 2025년 2만 

2737건으로 3년 사이 61% 가량 증가했다. 

ㅇ 이에 따라 특사경 사건에 대한 검사의 ‘수사지휘권이’ 사라지면 현장 혼란이 
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. 

2. 설명 내용
□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응하여, 수사

역량 제고 및 자체 지휘체계 마련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
 ㅇ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 

강화,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 설치(‘27년 개원) 
등을 추진하고 있음

  - 특히, 신규 노동감독관의 경우, 3년 이상 경력 있는 팀장 감독관이 있는 
팀원으로 배치하여 팀장이 멘토로서 신규감독관과 사건 처리 방향이나 
법리 검토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
 ㅇ 아울러, 일관성 있는 법 집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청·지청의 자체 
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, 

  -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, 수사매뉴얼 제작 및 ｢노동사건 수사규칙
(가칭)｣ 제정 등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·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임



     * <참고> ｢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｣(8.23.발표) 주요 내용

➊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(기존 이론 중심 → 실습 중심 개편)

➋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(기존 외부기관·총론 위주→노동 사건 특화 실무 중심 개편)

➌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(기존 검사 지휘→ 팀·과장·기관장<+검사 보조> 중층적 지휘 개편)

□ 한편,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형사입건·송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, 
모든 개별·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것은 아님 

□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지도·조언 요청 등 검사와의 협력적 
관계를 유지하면서,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동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
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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